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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에셋

이머징국가 통화표시 채권에 투자하여

높은 이자수입과 환이익을 추구합니다.

증권자투자신탁 1호(채권)

이머징 로컬 본드

| 운용회사



 

펀드의 위험등급 4등급-보통위험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

미래에셋 이머징 로컬 본드 증권자투자신탁 1호(채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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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투자 포인트

이머징 로컬 투자전략

■ 이머징 국가들의 펀더멘털 개선세

- 통화정책의 체계 및 원칙 확립

- 변동환율제 도입

- 양호한 국제 수지 및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고 적립으로 대외 충격에 대한   

   대처 능력 향상

■ 이머징 통화의 장기적인 절상 가능성

- 이머징 통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원자재 가격의   

   장기적 상승 가능성에 기반

상품개요
■ 선별적 접근으로 초과수익 기대 가능

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

스캔하시면 펀드의 상세정보를
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
제 19-00449호

(2019.01.31 ~

2020.01.30)

■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■ 집

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보수·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
시기 바랍니다. ■ 청약의 권유는 (예비,간이)투자설명서를 따릅니다. ■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

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 ■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■ 보수·

수수료 외에 증권거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■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위의 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지는 않으며, 
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
■ 여타 선진국 및 국내 원화 채권 대비 높은 금리 수준을 추구합니다.

■ 이머징 통화 가치 절상에 따른 환 차익 기회를 제공합니다.

■ 전통적인 타 투자 자산군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닌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분산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.

왜 미래에셋 이머징 로컬 본드인가?

왜 미래에셋 자산운용인가?

구 분
지 급 비 율

종류 A 종류 A-e 종류 C

가 입 자 격 제한없음 온라인가입자 제한없음

총

보

수

판 매 보 수 연 0.60% 연 0.30% 연 1.00%

운 용 보 수 연 0.50%

신 탁 보 수 연 0.04%

사 무 관 리 연 0.02%

보 수 합 계 연 1.16% 연 0.86% 연 1.56%

상 품 명 미래에셋 이머징로컬 본드 증권자투자신탁 1호(채권)

상 품 유 형 채권형, 증권(채권형), 개방형, 추가형, 종류형, 모자형

비 교 지 수
Barclays EM Local Currency Goverment (10% Country Capped) 
USD Unhedged / KRW Hedged 90% + CD 10%

상 품 유 형 MSCI AC World Index

환 매 방 법
17시 이전 : 제5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판매대금 지급
17시 경과후 : 제6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판매대금 지급

환 매 수 수 료 없음

선취판매수수료
종류 A : 납입금액의 0.7% 이내  /  종류 A-e : 납입금액의 0.35% 이내
종류 C : 없음

-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,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2018년 신흥국 

   중앙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인상

- 2019년에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기대

- 특히 가장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 왔던 아시아 국가 채권에 투자매력 존재

   (인도, 인도네시아) 

Rates

- 실질 실효 환율은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과거 평균 대비 크게 절하되어 있는 상태

-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둔화되고 달러 약세 환경 조성되면서 절하폭이 컸던 통화들    

   중심으로 강세 가능할 것

- 대외수지 개선 국가, 정치적 불확실성 낮은 통화 중심의 선별적 투자 필요

   (브라질, 인도) 

FX

[과거 10년 평균 대비 실질실효환율(REER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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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Barclays, 미래에셋, 2018


